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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말 /ㅗ/와 /ㅜ/를 구별하는 음향변수*

Acoustic parameters that differentiate /o/ from /u/ in Seoul Korean

변 희 경**

Byun, Hi-Gyung

Abstract 

Earlier studies reported that the /o/ and /u/ phonemes of Seoul Korean were currently merging in the F1/F2 space. 
However, studies on perception tests have shown that rates of correctness were high, even in cases where the two vowels 
overlapped.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re is another acoustic parameter that differentiates /o/ from /u/, besides the 
F1/F2 contrast. Seventy-five native speakers of Seoul Korean, born between 1953 and 1999, participated in a production 
test. The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in terms of F1 and F2, H1–H2, and F0. The result shows that the /o/ and /u/ of 
female speakers almost overlap in the F1/F2 space for all ages, while H1–H2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vowels regardless of age. On the other hand, the /o/ and /u/ of male speakers are largely well separated in the F1/F2 
space, while the H1–H2 values between the two vowels are very close at all ages. F0 effect is relatively small for both 
male and female speakers, even though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that female speakers use phonation differences to distinguish /o/ from /u/, and that the F1/F2 contrast has been 
replaced by H1–H2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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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어의 모음체계는 몽고어의 차용어를 이용해 추정이 가능

한 13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이기문, 
1998; 이주희 외, 2016). 모음체계는 현재도 변화가 진행 중으로, 
한국어의 표준 발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10개의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 ㅚ, ㅟ/ 중 /ㅚ/와 /ㅟ/가 이중모음화하고, 전
설모음 /ㅔ/와 /ㅐ/가 지난 세기에 합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비어두에서 시작하여 어두로 번져간 /ㅔ/-/ㅐ/의 합류는 현재 

어두와 비어두할 것 없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다(Nakamura et al., 
1990; 신하영, 2013).

서울말 /ㅔ/-/ㅐ/의 합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두의 

경우, 대략 1920-30년생 화자부터 두 모음 간에 혼동이 나타나

기 시작하여 1940-50년생 화자에서 혼동이 본격화되고 1960년

생 이후부터는 합류가 시작되며 1980년생 이후가 되면 거의 완

료되게 된다(강순경, 1989; 유필재, 2006; 이현복, 1971; 최혜원, 
2002; Chung et al., 1988; Hong, 1991; Nakamura et al., 1990; 
Umeda, 1995). 모음의 포먼트를 분석한 음향음성학적 연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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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ㅐ/의 합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김정아 외, 2008; 문승재, 
2007; 성철재, 2004; 이재강, 1998 등) 현재 서울말 전설 모음 /ㅔ
/-/ㅐ/는 중년층 이하에서는 생성과 지각 모두에서 합류가 완료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김순옥·윤규철, 2015; 윤태진·강윤정, 
2014; 장혜진 외, 2015; 오은진, 2013; Chung et al., 1988; Hong, 
1991; Kang & Han, 2013a 등).

최근 전설모음의 합류와 유사한 현상이 여성 또는 젊은 남성 

화자를 중심으로 후설 모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수 보

고되었다. F1/F2 평면상에서 개구도가 큰 /ㅗ/가 개구도가 작은 /
ㅜ/로 접근하면서 /ㅗ/와 /ㅜ/가 포먼트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아 외, 2008; 문승재, 2007; 성철재, 
2004; 윤태진·강윤정, 2014; 장혜진 외, 2015 등). 다만 현재 관찰

되고 있는 /ㅗ/-/ㅜ/의 접근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ㅔ/-/ㅐ/
의 경우와는 성격이 약간 다른 듯하다.

하나는 F1/F2 평면상에서 /ㅗ/-/ㅜ/가 중복될 정도로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두 모음을 각각의 음소로 지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윤지현 외, 2015; Hong, 1991; Igeta et al., 2014; cf. 
Kong & Kang, 2017). 다만 적합성(goodness)에 관해서는 평가가 

다소 낮아진다고 한다(Igeta et al., 2014).
다른 하나는 어두의 /ㅗ/-/ㅜ/가 F1/F2 평면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와 분명히 구별되는 경우가 있어 선행연구 사이에서 

불일치가 보인다. 선행연구 사이의 불일치는 이주희 외(2016)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대체로 발화 스타일에 기인한다. 단독발

화나 틀문장에 넣어 발화했을 때에는 /ㅗ/-/ㅜ/의 거리가 가까워

지고(성철재, 2004; 이재강, 1998), 긴 낭독체나 자연발화일 때에

는 /ㅗ/-/ㅜ/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김순옥·윤규철, 
2015; 이향원 외, 2017). 

일반적으로 자연발화보다 단독발화일 때에 주의 깊은 발음

을 하게 되므로 단독발화에서 /ㅗ/-/ㅜ/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연

발화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자연발화에서 /ㅗ/-/ㅜ/의 거리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ㅗ/가 /ㅜ/쪽으로 상승하는 동시에 /ㅜ/가 전설의 위치로 이동하

기 때문인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모음 변별을 위해 모음체계 

전체가 움직이는 연쇄 변화(chain change)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강지은·공은정, 2016; 이향원 외, 2017).
단독발화의 경우 /ㅗ/-/ㅜ/의 접근은 남성 화자보다 여성 화자

에게서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여성의 F1/F2 평면에서 /ㅗ/-/ㅜ/의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두 모음을 지각하는 데에 문제가 없

는 것은 왜일까?1

포먼트 주파수는 모음을 기술하는 음향변수 중 가장 널리 사

용되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모음의 기술에는 포먼트 주파수 외

에도 스펙트럼 기울기(spectral slope), 기본주파수(F0), 모음의 길

이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Kent & Read, 1992).
스펙트럼 기울기는 모음의 음질(voice quality)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배음의 상대적인 강도로 표현된다(H1–H2, H1–A1, 
H1–A2, H1–A3 등). 예를 들어 H1–H2(제1배음과 제2배음의 진

폭 차이) 값이 상대적으로 크면 중얼거림 소리/기식 섞인 소리

(breathy voice), H1–H2 값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목갈이 소리/짜
내는 소리(creaky voice)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Gordon 
& Ladefoged 2001). H1–H2 값은 발성타입(breathy, modal, creaky), 
모음(tense, lax), 톤(tone)의 구별 등에 관여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Di Paolo & Faber, 1990; Garellek & Keating, 2011; Garellek et 
al., 2013; Kuang & Cui, 2016). 기본주파수에 관해서는 고모음이 

저모음보다 F0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Whalen & 
Levitt, 1995). 모음의 길이는 긴장모음이 이완모음보다 길게 발

음되는 경향이 있다(Jakobson et al.,1965).
서울말의 단모음은 합류가 완료된 /ㅔ/-/ㅐ/를 제외하면 포먼

트 주파수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므로 포먼트가 모음 구별의 

주요한 변수임은 분명하다. 한편으로 /ㅗ/-/ㅜ/가 포먼트로 구별

이 어려운데도 지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포먼트 이외의 음향

변수로 /ㅗ/-/ㅜ/가 구별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F1/F2 평면상에서 /ㅗ/-/ㅜ/의 근접이 두드

러지는 단독발화에서 포먼트 이외에 /ㅗ/-/ㅜ/을 구별하는 음향

변수가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앞에서 언

급한 음향변수 중 모음의 길이를 제외한 F1/F2, F0, H1–H2에 대

하여 살펴보았다. 결과를 먼저 말하면, /ㅗ/-/ㅜ/의 구별에 남성 

화자는 포먼트 주파수(F1과 F2), 여성 화자는 모음의 음질(H1–
H2)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하에서는 /ㅗ/-/ㅜ/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음 간

의 변별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교를 위하여 

이미 합류가 끝난 /ㅔ/-/ㅐ/의 결과를 같이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방법

2.1. 화자 및 녹음

화자는 서울말을 모어로 하는 남녀 75명(1953-99년생, 녹음 당

시 15-61세)이다. <표 1>은 생년별, 성별로 나눈 화자수이다.2 
녹음은 2014-15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연구실이나 회사의 

회의실 등에서 마이크를 통해 컴퓨터에 직접 디지털 녹음을 하

였다. 슬라이드에 2초 간격으로 한 글자씩 표시되는 8모음 아/a/, 
에/e/, 애/ɛ/(E), 이/i/, 으/ɨ/(ω), 오/o/, 우/u/, 어/ʌ/(모음단독, 순서는 

무작위)를 3번 읽도록 하였다(75명×8모음×3번=1,800). 

Gender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Total
Male 2 6 7 7 12 34

Female 5 7 12 8 9 41

표 1. 생년별 성별 화자수 (명)
Table 1. Speakers by year of birth and gender

1 문승재(2007)는 /ㅗ/와 /ㅜ/의 지각에 혼란이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Byun(2017) 의 Table 1에는 남성과 여성의 화자수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Byun(2017)의 Table 1이 틀리고 본고의 <표 1>이 맞는 숫자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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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8모음의 F1/F2 평면
Figure 2. F1/F2 space of eight vowels

2.2. 측정

F1, F2, F0, H1, H2는 Praat(version 6.0.22)에서 모음이 가장 안정

적으로 보이는 지점(대략 중간 지점)을 측정하였다.
최대 포먼트 값은 Praat의 기정치대로 할 경우 후속모음의 F2 

값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남성을 4,000 Hz, 여성을 

5,000 Hz로 재설정하였다. 재설정에서는 전설모음의 F2 값에 에

러가 나는 경우가 있으나 후속모음보다 전설모음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설정치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측정

하였다. F1/F2 평면상의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이용하였다.
F1, F2, F0은 성별, 나이에 따른 개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Hz가 아닌 개인별로 산출한 z-score를 이용하였다. H1-H2는 

Wayland & Jongman(2003)의 측정방법을 일부 참조하였다. 윈도 

Hamming, 윈도 길이 25 ms로 설정하여 모음의 대략 (1) 25% 지
점과 (2) 50% 지점(중간 지점), (3) 50% 지점의 4-5파형의 평균값

의 세 지점을 측정하여 서로 유의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측정 시에 데이터 손실이 가장 적었던 (3)의 수치를 

사용하였다3.
<그림 1>에 /ㅔ/의 측정 예를 제시한다. 숫자 8(token number)

의 위치가 F1, F2, F0의 측정 지점이다(광대역 스펙트로그램 상

에서 측정). H1–H2는 파형에 표시된 선택 부분의 H1과 H2를 측

정하여 차를 구하였다(위의 측정방법 (3), 파형 선택 후 praat 메
뉴의 spectrum→view spectral slice에서 진폭을 측정).

3. 결과

F1/F2, F0, H1–H2의 순서로 생년, 성별을 나누어 살펴보겠다. 
F1/F2 평면에는 8모음을 모두 제시하나 유클리드 거리, 개별 F1
과 F2, F0, H1–H2의 결과는 /ㅗ/-/ㅜ/와 /ㅔ/-/ㅐ/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림 1. /ㅔ/의 H1과 H2
Figure 1. H1 and H2 of /e/

3.1. F1/F2
3.1.1. F1/F2 평면

<그림 2>의 상단은 남성, 하단은 여성의 평균(z-score)이다. /ㅔ
/-/ㅐ/는 생년, 성별과 상관없이 완전히 중복되어 있다. /ㅗ/-/ㅜ/
는 생년별 차이보다는 성별 차이가 큰데, 여성이 남성보다 /ㅗ/-/
ㅜ/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모두 1950s에 

출생한 화자에서 /ㅗ/-/ㅜ/의 거리가 이미 상당히 가까운 것은 선

행연구의 결과와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4.2.에서 다시 언급한다.

3.1.2. 유클리드 거리

F1/F2 평면상의 목시 조사가 아닌 정확한 모음 간의 거리를 확

인하기 위하여 <그림 3>에 유클리드 거리를 제시하였다. 상단

이 /ㅔ/-/ㅐ/, 하단이 /ㅗ/-/ㅜ/이다. 모음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z-score의 수치가 작을수록) 두 모음의 포먼트 값이 비슷해지므

로 변별 효과가 떨어진다. /ㅔ/-/ㅐ/부터 보면, 두 모음 간의 유클

리드 거리는 남녀 모두 어느 연령대나 평균 0.10에서 0.18 사이

를 나타내고 있다. 생년과 성별을 독립변수, /ㅔ/-/ㅐ/의 거리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분산분석에서도 상호작용효과, 생
년의 주효과, 연령의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순서대로 

F(4,64)=0.61, p=0.6534, F(4,64)=0.08, p=0.9863, F(1,64)=1.19, 
p=0.2790].

3 데이터 손실은 4모음(/ㅗ/, /ㅜ/, /ㅔ/, /ㅐ/)×75명×3회 반복=900모음 중, (1)은 15, (2)는 13, (3)은 1모음이었다.



18 Byun, Hi-Gyung / Phonetics and Speech Sciences Vol.10 No.2 (2018) 15-24

/ㅗ/-/ㅜ/를 보면, 여성의 /ㅗ/-/ㅜ/ 간 거리는 평균 0.18에서 0.27
로 /ㅔ/-/ㅐ/ 간 거리보다 약간 멀다. 이에 반해 남성의 /ㅗ/-/ㅜ/ 간 

거리는 평균 0.36에서 0.49로 여성의 /ㅗ/-/ㅜ/ 간 거리보다 2배 

정도 멀다. 생년과 성별을 독립변수, /ㅗ/-/ㅜ/의 거리를 종속변

수로 하는 이원배치 분산분석의 결과는 상호작용효과와 생년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순서대로 F(4, 65)=0.56, p=0.6893, 
F(4, 65)=1.44, p=0.2282)] 성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1, 
65)=39.75, p<0.0001]. 다시 말해 남성의 /ㅗ/-/ㅜ/ 간 거리는 어느 

연령대나 여성의 /ㅗ/-/ㅜ/ 간 거리보다 멀며, 그만큼 모음 간 변

별효과도 여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남성의 생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예를 들면 어릴

수록 모음 간 거리가 현저히 가까울 때) 여성의 그래프와 교차

할 정도까지 된다면 생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결

과를 보일 것이다. 생년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은 F1/F2 평면상의 모음 간 거리(접근의 정도)가 화자의 나이

와 성별 모두와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에서는 성별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으므로 모음 간 거리 변화에 남녀 차이는 

크나 나이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수치상으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모음 간 거리가 좁

아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그 정도가 미미하여(변화가 천천히 

진행 중)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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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모음 간 평균 유클리드 거리 
Figure 3. Mean Euclidean distance between two vowels with SD

3.1.3. 개별 F1과 F2
<그림 4>와 <그림 5>에 F1과 F2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각각 /ㅔ
/-/ㅐ/와 /ㅗ/-/ㅜ/의 결과이다. <그림 2>에서 본 /ㅗ/-/ㅜ/의 접근이 

F1에 의한 것인지 F2에 의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남성, 
여성의 순서로 상단의 그림 두 개가 F1, 하단의 그림 두 개가  F2
의 결과이다.

<그림 4>의 /ㅔ/-/ㅐ/는 남녀 모두 F1, F2가 어느 연령대나 중

복이 많아 모음 간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 F1, F2
로 /ㅔ/-/ㅐ/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생년과 모음을 

독립변수, 포먼트 주파수(z-score)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도 상호작용, 생년, 모음의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상호작용, 생년, 모음의 순서로 남성 F1은 F(4, 
29)=1.92, p=0.1333, F(4, 29)=0.67, p=0.6118, F(1, 29)=0.31, 
p=0.5808, 여성 F1은 F(4, 36)=0.90, p=0.4719, F(4, 36)=1.26, 
p=0.3037, F(1, 36)=1.91, p=0.1745, 남성 F2는 F(4, 29)=1.33, 
p=0.2823, F(4, 29)=2.47, p=0.0661, F(1, 29)=0.02, p=0.8756. 여성  

F2는 F(4, 36)=0.87, p=0.4884, F(4, 36)=0.51, p=0.7224, F(1, 
36)=0.10, p=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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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ㅔ/와 /ㅐ/의 평균 F1과  F2
Figure 4. Mean F1s and F2s of /e/ and /E/ with SD

<그림 5>의 /ㅗ/-/ㅜ/에 대해 생년과 모음을 독립변수, 포먼트　

주파수(z-score)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

석을 실행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F1과 남성의 F2(상단의 그림 

세 개)의 상호작용효과,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

음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상호작용, 생년, 모음의 순서로 남성 

F1은 F(4, 29)=1.90, p=0.1363, F(4, 29)=1.38, p=0.2638, F(1, 
29)=222.9, p<0.0001, 여성 F1은 F(4, 36)=1.01, p=0.4126, F(4, 
36)=0.12, p=0.9741, F(1, 36)=19.92, p<0.0001, 남성 F2는 F(4, 
29)=0.54, p=0.7041, F(4, 29)=1.84, p=0.1467, F(1, 29)=47.54, 
p<0.0001]. 여성의 F2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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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주효과, 모음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순서대로 F(4, 36)=0.81, 
p=0.5241, F(4, 36)=3.72, p=0.0123, F(1, 36)=50.03, p<0.0001]. 생
년의 사후검정(Tukey) 결과는 1970s와 1990s 사이에서만 유의하

였다.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남성은 F1과 F2 모두 /ㅗ/-/ㅜ/가 분

리되어 있다. F2의 1950s와 1960s를 제외하면 표준편차의 중복

도 보이지 않는다. 즉 남성의 경우 생년에 상관없이 포먼트만으

로 /ㅗ/와 /ㅜ/가 구별 가능하다. 여성은 F1의 경우 모음 간의 차

이는 유의하나 어느 연령대나 중복이 있어서 F1으로 /ㅗ/와 /ㅜ/
를 구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생년이 내려갈수록 /ㅗ/-/
ㅜ/의 차이는 더욱 적어져 1990s는 두 모음이 거의 겹쳐진 상태

이다. 한편 여성의 F2는 1970s와 1990s 사이가 유의하기는 하나 

어느 연령대나 중복이 많아 F2만으로 /ㅗ/-/ㅜ/를 구별하기는 어

려워 보인다.
정리하면, 이미 합류가 완료된 /ㅔ/-/ㅐ/는 남녀 모두 포먼트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 /ㅗ/-/ㅜ/는 남성은 포먼트만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여성은 포먼트만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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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ㅗ/와 /ㅜ/의 평균 F1과  F2
Figure 5. Mean F1s and F2s of /o/ and /u/ with SD

3.2. F0
<그림 6>에 F0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 여성의 순서로 상단

이 /ㅔ/-/ㅐ/, 하단이 /ㅗ/-/ㅜ/이다. 생년과 모음을 독립변수, 
F0(z-score)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ㅔ/-/ㅐ/는 남녀 모두 상호작용효과, 생년의 주효

과, 모음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순서대로 남성 F(4, 29)=0.39, 
p=0.8113, F(4, 29)=1.05, p=0.3970, F(1, 29)=0.90, p=0.3506, 여성

F(4, 36)=1.82, p=0.1464, F(4, 36)=2.33, p=0.0738, F(1, 36)=0.96, 
p=0.3328]. 다시 말해 이미 합류가 완료된 /ㅔ/-/ㅐ/는 F0에서도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ㅗ/-/ㅜ/는 남녀 모두 상호작용효과,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

지 않았으나 모음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상호작용, 생년, 모음

의 순서로 남성은 F(4, 29)=0.24, p=0.9113, F(4, 29)=0.35, p=0.8415, 
F(1, 29)=11.97, p=0.0017, 여성은 F(4, 36)=0.53, p=0.7128, F(4, 
36)=1.28, p=0.2938, F(1, 36)=11.87, p=0.0015]. 다만 남녀 모두 중

복되는 부분이 많아 F0만으로 /ㅗ/와 /ㅜ/를 구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여성은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으나 생년이 내려

갈수록 F0 차이가 더 적어지고 있어 이후로도 F0 효과를 기대하

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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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ㅔ/-/ㅐ/와 /ㅗ/-/ㅜ/의 평균 F0
Figure 6. Mean F0s of /e/-/E/ and /o/-/u/ with SD

3.3. H1–H2
<그림 7>에 H1–H2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성, 여성의 순서로 

상단이 /ㅔ/-/ㅐ/, 하단이 /ㅗ/-/ㅜ/이다. 생년과 모음을 독립변수, 
H1–H2(dB)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원배치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ㅔ/-/ㅐ/를 보면, 남성은 상호작용효과, 모음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순서대로 F(4, 29)=0.49, p=0.7375, F(1, 29)=1.87, p=0.1817,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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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0, p=0.0034]. 생년의 사후검정(Tukey) 결과는 1950s와 

1990s, 1960s와 1990s 사이에서만 유의하였다. 다만 생년 간에 차

이가 있어도 모음 간에 차이가 없으면 모음 변별에 무용하므로 

생년의 주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여성은 상

호작용효과, 생년의 주효과, 모음의 주효과 모두 유의하지 않았

다[순서대로 F(4, 36)=1.02, p=0.4081, F(4, 36)=0.51, p=0.7276, 
F(1, 36)=0.06, p=0.7976].

다음으로 /ㅗ/-/ㅜ/의 결과를 보면, 남성은 상호작용효과, 모음

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순서대로 F(4, 29)=0.91, p=0.4663, F(1, 29)=0.05, p=0.8087, F(4, 
29)=3.14, p=0.0290]. 생년의 주효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

처럼 모음 간에 차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

다. 여성은 상호작용효과, 생년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모음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순서대로 F(4, 36)=1.03, p=0.4027, 
F(4, 36)=1.93, p=0.1256, F(1, 36)=150.80, p<0.0001]. 다시 말해 /
ㅜ/는 /ㅗ/보다 유의하게 H1–H2값이 크다. 중복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아(1960s, 1980s는 완전 분리, 그 외는 일부 중복) /ㅗ/-/ㅜ/
의 구별이 가능해 보인다.

정리하면 남성의 /ㅗ/-/ㅜ/는 이미 합류가 끝난 /ㅔ/-/ㅐ/와 마

찬가지로 모음 간 차이가 없으나, 여성은 H1–H2의 차이로 /ㅗ/-/
ㅜ/가 구별 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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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ㅔ/-/ㅐ/와 /ㅗ/-/ㅜ/의 평균 H1–H2
Figure 7. Mean H1–H2s of /e/-/E/ and /o/-/u/ with SD

4. 논의

4.1. /ㅗ/와 /ㅜ/를 구별하는 음향변수

지금까지 살펴본 F1/F2(포먼트 주파수), F0(기본주파수), H1–
H2(제1배음과 제2배음의 진폭 차이)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ㅔ/-/ㅐ/와 /ㅗ/-/ㅜ/이외의 모음은 <그림 2>에서 본 것

처럼 F1/F2 평면상에서 충분히 구별되고 있으므로 논외로 한다. 
<표 2>의 는 변별효과 없음, ◯는 변별효과 있음, △는 변별효

과는 있으나 불충분함을 나타낸다.

음향
변수

/ㅔ/-/ㅐ/ /ㅗ/-/ㅜ/
비고

남성 여성 남성 여성

F1/F2   ◯ △
△: 인접해 있으나 완전 

중복은 아님

F0   △ △
△: 통계적으로는 유의

하나 중복이 많음

H1–H2    ◯

표 2. 서울말 /ㅔ/-/ㅐ/와 /ㅗ/-/ㅜ/의 음향변수
Table 2. Acoustic parameters for /e/-/E/ and /o/-/u/ of Seoul Korean

이미 합류가 완료된 /ㅔ/-/ㅐ/는 어느 음향 변수에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어떤 음향 변수로도 구별이 안 되

기 때문에 합류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ㅗ/-/ㅜ/는 남

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음향변수를 사용하여 두 모음을 구별하

고 있다. 즉 남성은 포먼트 차이, 여성은 모음의 음질 차이가 주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여성도 F2를 이용하기는 하나 F2 차이만

으로는 두 모음 간에 중복이 많기 때문에 /ㅗ/-/ㅜ/를 구별하기 

어렵다. 기본주파수도 마찬가지로 남성, 여성 모두 F0을 이용하

기는 하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F0만으로 두 모음을 구별하기

에는 불충분하다.
모음을 구별하는 음향변수가 포먼트 차이에서 음질 차이로 

바뀐 예는 영어에서(Di Paolo & Faber, 1990), 음질 차이에서 포

먼트 차이로 바뀐 예는 중국어(Kuang & Cui, 2016)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i Paolo & Faber(1990)는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화자의 발음에서 /l/ 앞의 긴장모음과 

이완모음 /i-ɪ, e-ɛ, u-ʊ/가 중화하여 모음 간 차이가 없어지는 것

을 발견한 Labov, W., Yaeger, M. and Steiner, R. (1972) A quantitative 
study of sound change in progress. Philadelphia: U. S. Regional 
Survey의 후속연구이다. Labov et al.(1972)은 자신이 발음한 fool
과 full 사이에 모음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14세 소년의 발음

에 대해 F1/F2 평면상에서 fool과 full의 위치가 근접해 있으며, 
심지어 full의 영역 안에 fool이 위치한 경우에도 청자들에게는 

모두 바르게 지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Di Paolo & Faber 
(1990)는 긴장/이완 모음의 구별에는 포먼트 이외의 음향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하에 솔트레이크시티의 모어 화자를 대상

으로 발화와 청취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화 실험에서는 고년층

은 종래의 포먼트만으로 긴장/이완 모음을 구별하나, 중년층과 

일부 약년층은 포먼트만으로 구별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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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고, 대부분의 약년층은 포먼트로 긴장/이완 모음의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10대 5명과 그들의 부모 5명이 발화

한 음성에 대해 모음의 음질(VQI, voice quality index; 본고의 H1–
H2)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VQI로 긴장/이완 모음의 구별

이 가능하였다. 다만 /e-ɛ/에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포

먼트로 구별이 곤란한 모든 모음에 대해 H1–H2로 구별이 가능

하다고는 결론지을 수 없었다. 청취실험에서는 긴장/이완 모음 

사이에 포먼트의 구별이 없는 경우에도 각각의 모음으로 바르

게 지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자연음을 조작 없이 그대

로 들려주었기 때문에, 청자들이 포먼트에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해도 자극 음성의 H1–H2에 반응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어 H1–H2 차이로 긴장/이완 모음을 지각할 것이라

는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다음은 Kuang & Cui(2016)의 내용이다. 중국의 소수 민족인 

이(彛)족의 언어(Southern Yi language)는 모음의 음질(H1-H2) 차
이로 긴장/이완 모음을 구별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Kuang & 
Cui(2016)은 연령대에 따라 모음의 구별에 H1–H2가 아닌 포먼

트를 이용하는 화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긴장/이완 모음의 

구별에 관여하는 음향 변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41명(연령: >40, 40-50, 50<)을 대상으로 발화와 청취실험

을 실시하여 /be/와 /bu/에 대하여 /be/의 긴장/이완 모음의 구별

은 발화와 지각 모두에서 H1–H2 차이가 포먼트 차이로 변화가 

완료되었고, /bu/는 현재 지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발

화에서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하였다(지각 실

험은  H1–H2를 고정하고 F1, F2, F0를 단계적으로 조정). 
서울말 어두 폐쇄음의 변별에 VOT와 F0이 세대에 따라 달리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음의 구별에 복

수의 음향변수가 사용되듯이 모음에서도 복수의 음향변수, 즉 

포먼트 주파수와 H1-H2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4.2. F1/F2 변화와 전생애 변화(lifespan change)
통시적인 언어 변화와 관련하여 <그림 2>에 대해 언급하겠다.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ㅔ/-/ㅐ/의 합류

는 대략 1960년대 이후에 태어난 화자부터 인정된다. 그러나 

<그림 2>를 보면 이미 1950년대에 태어난 화자에서 이미 완전

한 합류가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ㅗ/-/ㅜ/의 접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대략 1970년경에 태어난 화자로 그 이전 화자에

게서 /ㅗ/-/ㅜ/의 접근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강순경, 1989; Yang, 
1996; cf. Hong, 1991). 하지만 <그림 2>의 /ㅗ/-/ㅜ/는 1950년대에 

태어난 화자도 이미 상당히 가까운 상태로, 선행연구와 일치하

지 않는다. 애초에 데이터를 생년으로 나눈 것은 모음의 합류과

정을 생년별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윗세

대와 아랫세대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났다. 
공시적인 세대 간 언어차이를 통시적인 언어 변화(sound 

change)로 보는 겉보기 시간(apparent time)의 방법론은 언어형성

기에 습득한 언어는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Cedergren, 1987; Chambers, 2002). 그러나 실제

로는 언어공동체 전체가 언어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변

화하며, 개인의 언어도 일생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가는 전생애 

변화(lifetime change)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알려져 있다

(Boberg, 2004; Kang & Han, 2013b; Sankoff & Blondeau, 2007; 
Yokoyama & Sanada, 2010). 예를 들면, 1930년에 태어난 화자의 

음성을 20세 때에 녹음해서 분석한 결과는 30년 후인 50세 때에 

녹음해서 분석한 결과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시 데이터에 나타난 연령 차이를 통시적 언어 변화의 일례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현상에 따라서는 세대 간 차이를 

보이면서도 노년층에 새로운 변화형이 얼마간 반영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전생애 변화는 일생을 통해 최근의 언어특징이 

조금씩 축적되므로 데이터의 녹음 시기가 최근일수록 반영의 

정도가 커진다.
선행연구 중 한국어의 예를 보자. Kang & Han(2013b)은 1935

년생인 서울말 모어화자(남성)가 11세 때 녹음한 음성과 81세 

때 녹음한 음성을 비교하여 어두 폐쇄음의 VOT와 F0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화자의 생년이 1935년이면 연음과 격음은 VOT만

으로 구별될 것이 예상되는데, 결과는 VOT에 자음 간 차이가 

분명한 것은 예상대로였으나 F0에서도 차이가 난 것은 예상 밖

의 결과였다. 1930년대 출생화자의 경우 연음과 격음의 F0은 차

이가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변희경, 2016), 81
세 때인 2005년 녹음 당시 화자의 F0는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F0에 자음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이다. Kang & Han(2013b)은 

이 화자가 과거 70년 사이에 F0 차이를 획득한 것으로 보고, 이 

화자의 F0 변화를 전생애 변화로 보았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언어변화와 관련한 음향변수가 일률적

으로 전생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Kang & 
Han(2013b)의 화자가 11세 때의 VOT 값을 81세 때에도 거의 그

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VOT에 전생애 변화가 일어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연음과 격음의 VOT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세대차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VOT가 전생애 변

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F0과 포먼

트는 전생애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변수인 것 같다. 
본고의 포먼트는 <그림 2>에서 말한 것처럼 생년이 1950년대

인 화자에서 이미 /ㅔ/-/ㅐ/의 합류,  /ㅗ/-/ㅜ/의 접근이 보인다. 본
고보다 윗세대인 1930-80년대(추정)에 출생한 화자(2007-10년 

녹음 당시 20-70대)의 포먼트를 분석한 김영수 외(2013)에서도 

70대(대략 1930년대 출생) 화자에서 /ㅗ/-/ㅜ/가 상당히 접근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녹음시기(2006-10년)가 비슷한 강영

애 외(2010)도 1940년대에 태어난 화자의 /ㅗ/-/ㅜ/의 거리는 다

른 모음 간의 거리보다 상당히 가깝다. 다만 두 논문 모두 화자

의 출신 지역이 불분명하여 서울말 포먼트의 전생애 변화의 예

로 확정짓는 것은 보류해 둔다.

5. 결론

서울말 /ㅗ/와 /ㅜ/가 특히 여성의 단독발화에 있어서 F1/F2 평면

상에서 거의 구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모음의 지각에 혼동

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은 포먼트 이외의 다른 음향변수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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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모음의 구별에 포먼트 이

외에 F0, H1–H2가 관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서울말의 단모음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 중 이미 합류가 

완료된 /ㅔ/-/ㅐ/를 하나의 모음으로 취급하면, 단독발화에서, 남
성은 7모음의 구별에 포먼트 주파수만을 이용하나, 여성은 /ㅗ/
와 /ㅜ/의 구별에는 H1–H2, 나머지 모음의 구별에는 포먼트 주

파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F0 차이는 통계적으로

는 유의하나 모음 간 중복이 많아 그 효과가 한정적이다.

6. 남은 문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지적해 둔다. 본고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생년별로 화자수가 일

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윗세대의 화자수가 부족하다. 
본고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화자수를 일정하

게 조절한 추가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모음을 

단독으로 발화한 경우만을 취급하였으므로 틀문장이나 자연발

화/낭독 등의 연속발화에서도 /ㅗ/-/ㅜ/의 구별에 H1-H2가 유효

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상기 외에도 본고의 발화 실험에서 확인한 H1–H2효과가 지

각에서도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Kuang & Cui(2016)는 

변화 도중에 있는 현상의 경우 발화의 음향변수와 지각의 음향

변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서울말에서

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질지 후속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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